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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린도후서 5-9장┃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┃성령의 감화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
며, 상황과 형편을 넘어 섬김에 앞장서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.스마트폰 앱

영상큐티 성경통독

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

1 기도

하나님, 오늘도 저희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

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. 저희 가족 개개인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붙

잡아 주시고, 주시는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주 되도록 인도하여 

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

3 말씀 읽기  마태복음 24:36-37

36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,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

지만 아시느니라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

2 찬송 나의 영혼이 (152쪽)

교회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습

니다.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. 

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말씀이나 기도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있으며, 그 때를 

경건하게 잘 준비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.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. 바

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. 그분은 도

둑같이 오실 것입니다(살전5:1-2). 주님도 자신이 다시 오는 날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

셨습니다. 이것은 제자들이 쓸데없는 데에 호기심을 갖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

니다(마25:13). 

그렇다면 주님은 왜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것일까요? 그 답은 마24:42 이하

에 있습니다. “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

이니라…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.” 주님

이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.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알아서 요

령껏 그 때에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, 성도가 항상 깨어 있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. 

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종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복될 것입니다(마24:45-

47).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려고 하는 것은 헛됩니다. 

그렇다면 ‘깨어 있으라’는 말은 무엇일까요? 죄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정신없이 살

지 않는 것입니다.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며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. 그

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(살전5:4-11).

4 말씀 이해하기

1. 	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 를 궁금하게 여겼습니다. 

2. 	�바울 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

다. 왜냐하면 그분은  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

3. 	�주님이 재림의 때를 알려주지 않으신 이유는 성도가 항상   있어서  
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. 

4. 	주님이 말씀하신 ‘깨어 있으라’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? 

6 삶의 나눔  

	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.

7 함께하는 기도  

	 함께 나눈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.        

8 주기도문	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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